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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과대학 재학 중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그리고 학사경고를 경험하지 않은 일반 학생의 동기와 학습전략

의 차이를 살펴보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소재 A대학 공과대학 학생으로 이들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학습전략 검
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 대상은 총 553명이며 이 가운데 학사경고 학생은 22명, 일반학생은 531명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검사인 한국 가이던스의 MLST(Multi-dimensional Learning Strategy test) 학습전략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두 집단 간 동기와 학습전략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의 경쟁 동기 점수가 일반 학생들 보다 낮았으며 학사경고 학생들의 시간 관리와 노트필기 요인의 점수가 
일반 대학생 보다 낮았다.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between motivation and learning strategies of students who have received 
academic probation and who have not while attending engineering colleg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engineering college stu-
dents in Seoul and they participated in the learning strategy test at the teaching and learning center.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53 students, 22 of whom received academic probation and 531 didn’t.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used MLST 
(Multi-dimensional Learning Strategy test) learning strategy checklists of Korea Guidance, which is a standardized test. A t-test 
was conducted to compare motivational and learning strategies between students with and without academic probation. As a result, 
the motivation score of the students with the academic probation was lower than that of those without the academic probation, and 
the score of the time management and note taking factors of the students with the academic probation were lower than those of the 
students without the academic pro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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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행연구

A. 학습부진과 저성취 개념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 ‘학습부진’이라는 용

어를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해왔다. 이 경우 학습부진은 특

정 영역이나 교과에서 학습자의 성취가 평균수준에 미치

지 못하거나 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underachievement’를 ‘학습부진’이라는 용어로 번역하여 사

용하기도 했다. 국외 논문에서 사용된 ‘underachievement’는 

기대되는 성취보다 실제로 나타난 성취가 낮은 상태를 의미

한다[8]. 현재 국내에서 이 개념이 매우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학습부진은 특정 학생이 학습부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하기 위해서는 실제 성취 점수와 기대되는 성취 점수를 확인

해야 하며,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어느 정도 이상일 때 현저한 

차이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며 이는 연구자 

마다 상이하다[9].
학습부진이란 용어는 국내에서 1970년대부터 대두되기 

시작했고 ‘underachievement’ 용어가 국내에서 ‘학습부진’이
라고 번역되는 과정에서 ‘미성취’, ‘저성취’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학습부진은 실제 성취의 비교 준거가 무엇이냐

에 따라 학업 저성취(low achievement). 학업 저성취는 학생

의 잠재적인 능력 수준이나 지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나타

난 학업성취 수준을 중시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성취 수

준이 하위 5~20% 이하에 속하는 학생들을 지칭할 때 자주 

사용된다. 따라서 학습부진이 개인의 내재적 능력과 실제 성

취 사이의 격차에 관심을 두는 개념이라면 학업 저성취는 개

인의 성취를 집단의 성취와 비교하여 구성해 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10]. 즉, 학습부진은 간단히 말해 학생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잘하고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11]. 실
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잠재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기초 

학습부진과 학습부진을 포괄하여 학습부진을 정의하고 있

다. 그러나 학습부진이라는 용어 보다 학업 저성취의 개념이 

공적 책무성을 가진 학교 현장에 더 적절한 정의라고 주장하

고 있다[12]. 대학 수준에서의 학습부진 역시, 기대되는 기준 

수행에 못 미치는 학생이나 학습준비가 덜된 학생으로 여겨

지고 있으나[13] 우리나라 대학의 학사경고 학생들은 잠재적 

능력보다 낮은 성취 학생들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매 학기 

학업성적(GPA)이 특정 기준 점수 이하인 학생들로 정의된

다. 예를 들면 해당 학기 평균 성적이 1.75점 혹은 1.6점 이하

면 학사경고 학생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사

I. 서 론 

세계적으로 저조한 학업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에 대한 관

심과 교육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미국의 경우 

NCLB법안에 학력향상과 기초 학력 보장에 대해 명시하였고 

핀란드는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학습부진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1].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조한 학업성취 학생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이 강조되었고 

교육의 질 관리 차원에서도 이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인

식하고 학습부진 학생 감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등교육에서 과거와 달리 최근 학생 지도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특히 대학교에서 중도 탈락률 감소, 학사경고 대학

생 관리, 학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 관리 등 재학생의 

학교 생활적응을 돕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예로 저조한 학업성취 학생의 중도탈락을 예방하고 

학업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대학생의 출석과 결석 관리를 

수반한 교수 상담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각 대학에서는 

학습관련 도움이 요구되는 학생을 위한 학습상담을 비롯해 

학습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

다. 또한 심리적 문제로 인해 학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

생의 경우, 개별 및 집단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대학차원에서 저성취 학생을 위한 정책과 지원의 지속성 

혹은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

하는 듯 최근 학사경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다수 

보고되었다. 학사경고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사경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2회~3회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학생들

의 변화를 탐구한 연구[2-5]가 주를 이루며 학사경고 학생

의 동기적 특성이나 인지적 특성 혹은 학습관련 특성에 관

한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학

사경고 대학생과 일반 대학생의 성취관련 동기 및 학습전

략 등에 관한 차이를 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

렵다. 
일반적으로 학사경고 학생들은 학습과 관련된 동기가 낮

고 학습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적성에 맞지 않는 전공 불

일치로 인한 어려움을[2,3,5] 호소하였으며 시간관리 역량이 

부족하고[3] 부정적인 자아상[6] 등으로 대학생활의 어려움

을 겪는다는 보고가 있다[7].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사경고 

학생들의 보편적인 특성을 설명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일반 대학생과 학사경고 대학생의 차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해 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사경고 대학생과 

일반 대학생의 동기와 학습전략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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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올 소재 A대학의 교육지원 프로그램

인 학습전략검사에 참여한 공과대학 학생 총 553명이다. 본 

연구에 대상 중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22명, 일반 학생은 

531명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세부 전공별 인원을 

살펴보면 금융정보 공학과 학생이 56명, 나노융합공학과 학

생이 42명, 도시공학과 학생이 47명, 산업경영시스템공학과 

학생이 51명, 산업공학과 학생이 3명, 전자공학과 학생이 54
명, 컴퓨터 공학과 학생이 119명, 컴퓨터과학과 학생이 113
명, 토목건축공학과 학생이 12명, 화학생명공학과 학생이 56
명이었다. 

B. 측정도구

학사경고 대학생과 일반 대학생의 동기적 특성과 학습전

략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박동혁이 개발한 한국가이던

스의 MlST(Multi-dimensional Learning Strategy Test) 학습

전략 검사지를 사용하였다[19].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지

는 총 7개 영역 18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 ‘전
혀 아니다’, 2 ‘약간 그렇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본 검사도구는 성격적 특성(효능

감, 자신감, 실천력), 정서적 특성(불안, 우울, 짜증), 동기적 

특성(학습동기, 경쟁동기, 회피동기), 행동적 특성(시간관리, 
공부환경, 수업태도, 노트필기, 집중전략, 책 읽기, 기억전략, 
시험전략) 등 17개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각 하위 요인 

별 신뢰도(Chronbach’s alpha)는 .71~.95로 적절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동기적 특성 3개요인과 행동적 특성에 해당하는 8
개 학습전략 요인들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으면 해당 요인의 특성을 지니고 있거나 사용빈도

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동기적 특성인 학습동기, 경쟁동기, 회피동기 3개 하위요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 별로 측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습동기 요인은 학생의 내재적 동기의 크기, 
배움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공부하는 내용에 대한 흥미

와 호기심, 만족감을 느끼는 정도 그리고 학습내용이 좀 어

렵더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태

도를 측정합니다. 경쟁동기 요인은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

를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 타인보다 앞서

려는 경쟁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측정합니다. 회피동

기는 자신의 열등한 모습이나 부족함을 보이지 않으려는 욕

경고 학생을 ‘학습부진’보다 ‘저성취’ 개념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B. 저성취 원인과 특징

학업성취는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인 부모의 교육 정도와 

소득 수준 등을 비롯해 발달 심리학적 특성인 학생의 인지적 

특성, 정의적 특성 등의 영향을 받는다[14-16]. 학사경고 대

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가장 많

은 관심을 갖는 요인은 직접적인 개입이 불가능한 사회경제

적 요인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직접적인 개입이 가능한 발

달심리학적 요인이나 정의적 요인일 것이다. 
저성취 학생들은 학업 관련 영역에서 부정적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14]. 긍정적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

는 학생들은 학습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교사를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고 교사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

한다.
학사경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

들은 저성취의 원인으로 적성과 전공의 불일치, 고등학교와 

달라진 학습 환경, 목표의 부재, 학습기술의 부족, 유사 능력 

집단 구성 간 경쟁, 대인 관계의 부족을 언급하였다[3-5]. 특
히 학업성취가 높은 대학생과 낮은 대학생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15]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

고 학습에 있어 자기조절이 부족하고 낮은 학문적 자기지각

을 나타내며 목표의식이 분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유

사하게 대학생 학습 우수 집단과 저성취 집단의 심리적, 학
습역량, 환경지지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저성취 학생(GPA 

2.9이하)은 학습동기가 낮고 부정적인 학습 습관을 지닌 것

으로 나타났다[16]. 학습준비의 부족은 대학생활 부적응의 

핵심적 원인 중 하나이며 이것은 학업 성적의 저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17]. Hsieh와 그의 동료들도 GPA 2.0 이하의 

저조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은 학문적 성과에 역효과를 낳는 

결과에 중점을 둔, 역기능적 목표인 숙달회피목표 혹은 수행

회피 목표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 하였고 저조한 수행을 거둔 

학생들은 그들의 낮은 성취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 도움을 구

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였다[18]. 
지금까지 수행된 다수의 연구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학사

경고 학생들은 정서적 측면에서 동기의 부족, 목표의 부재, 
자기조절 능력의 부족을 보이며 인지적 측면에서 학습전략 

기술의 부족 그리고 부정적인 학습관련 태도나 사회적 기술

의 부족 등의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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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계열의 학사경고 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동기 특

성을 살펴 본 결과, 학사경고 대학생들이 일반 대학생들 보

다 수행 접근 목적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았다(t=-2.77, 
p<.05). 이공계 계열의 학사경고 학생들은 타인과의 경쟁에

서 앞서고자 하는 동기, 즉 자신의 학업과 관련하여 탁월한 

성취, 높은 학점을 얻고자 하는 의욕이 일반 대학생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 영역 중에서 숙달목적 요인 그

리고 수행 회피 목적 요인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학사경고 학생들은 일반 대학생들과 비교해서 학습전략 

하위 요인 중 시간관리 요인(t=-2.71, p<.05)과 노트필기

(t=-2.04, p<.05) 요인의 점수가 낮았다. 이공계 학사경고 학

생들은 자신의 학습에 관한 시간관리 전략이 다소 부족하며 

학습한 내용에 대한 노트필기 전략을 사용하는 빈도가 낮음

을 알 수 있다. 
학습전략의 하위요인인 기억전략, 수업태도, 집중전략, 책 

읽기, 시험 준비, 공부환경 등의 요인에서는 학사경고 학생과 

일반 학생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IV. 결 론 

본 연구 결과, 이공계 학사경고 학생은 학사경고를 받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전공 혹은 학업분야에서 성취하

고자 하는 의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학사경고 

구, 과제 및 수행 기피 등을 측정한다. 이 측정 도구의 3개 하

위요인은 성취 목적 혹은 성취 목표(achievement goals)와 동

일한 개념이다. 성취 목표는 과제 그 차체에 흥미를 느끼고 

이를 숙달하려는 데 전념하는 ‘숙달목적(mastery goals)’, 남
들보다 더 뛰어난 성취를 하는데 주력하는 ‘수행 접근 목적

(performance-approach goals)’, 그리고 타인에게 자신의 무

능함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수행회피 목적(performance-
avoidance goals) 요인으로 구분된다[20]. 우리나라 교육학 분

야의 다수 연구자들이 위 3가지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

므로 개념상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행접

근 목적, 숙달목적, 수행회피 목적 용어로 결과를 해석하고

자 한다.

III. 결 과

A . 학사경고 대학생과 일반 대학생의 동기적 특성과 학습

전략의 차이 분석

이공계열 학생들 가운데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과 학사경

고 경험이 없는 일반 학생의 동기적 특성화 학습전략의 특성

을 살펴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반학생들 

보다 학사경고를 받은 이공계 학생들은 동기 요인 중에서 숙

달목표와 동일한 개념인 경쟁동기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았

다(t=-.2.77, p<.05). 

표 1. 학사경고 학생과 일반학생의 성취목적 그리고 학습전략의 차이

Table 1. Difference of achievement goal and learning strategy of academic probation and other college students

Division
Academic probation (n=22) Other students (n=531)

t
M SD M SD

Motivation

ⓐ 50.55 8.52 51.30 9.88 0-.35

ⓑ 41.41 8.05 48.06 11.15 -2.77*

ⓒ 50.45 9.90 50.53 11.02 0-.03

Learning strategy

ⓓ 48.45 8.71 54.22 9.83 -2.71*

ⓔ 54.10 10.87 54.55 9.28 0.18

ⓕ 49.68 11.31 53.02 8.35 -1.81

ⓖ 47.82 9.91 54.92 9.21 -2.04*

ⓗ 53.05 13.36 56.77 11.18 -1.52

ⓘ 49.00 9.60 50.48 9.56 0-.71

ⓙ 49.32 10.52 51.46 8.32 -1.17

ⓚ 49.77 8.33 52.90 9.07 -1.59

ⓐ mastery goal ⓑ performance approach goal ⓒ performance avoidance goal ⓓ  time management ⓔ study environment ⓕ class attitude ⓖ note taking ⓗ concentration 

strategy ⓘ reading ⓙ memory strategy ⓚ exam preparation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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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필기에 무엇을 적어야 하며 그 것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

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을 통해 이들의 학습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는 노트필기 전략을 학교차원에서 지도

하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서울소재 대학에서 학사경고를 받

은 학생들로 연구 결과를 전체 대학에 적용 해석하기에 한계

가 존재한다. 또한 학사경고 학생의 다양한 원인과 동기, 인
지전략 간의 관계성을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하였으며 양

적 결과 분석만 수행되었기 때문에 학사경고 학생이 지니

고 있는 어려움에 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는 확인되

지 못하였다. 향후 학사경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지 및 정

의적 특성에 관한 포괄적인 양적, 질적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학사경고 학생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사경고 학생 동기 및 인지적 특성을 

이해하는 기여 할 것이다. 또한 학사경고 대학생들의 학교 

적응 및 학습동기 향상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학사경고 대학생들의 학습 전략 향상 방안 모색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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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심리박사

2013년 : 한양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책임연구원

2016년 : 서경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책임연구원

2018년 : 대전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 조교수

2019년 : 서경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책임연구원

<관신분야> 학사경고 대학생, 학습동기, 학습전략, 학습상담, 영재교육, 비교과 교육

조 영 복 (Young-Bok Cho)_정회원

2005년 :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 공학석사

2012년 :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 공학박사

2016년 : 충북대학교 의학과 박사과정수료

2012년 ~ 2018년 : 충북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초빙교수

현재 : 대전대학교 정보보안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의료영상처리, 정보보안, 의료정보보호, 모바일보안


